[보도자료] 울산대학교 학생들의 창업도전 “커피드세U”
- 울산대학교 최초 “푸드트럭”으로 창업 
- 3월부터 사업계획 및 메뉴개발 및 시장조사 등 준비, 5월 15일 정식오픈
 
가장 최근자료인 2019년 4월 청년실업률이 11.5%에 있는 요즘 울산대학교 경제학과 학생들이 개인들이 가진 아이디어를 상품화해 3월부터 푸드트럭 창업을 도전하고 있다. “커피드세U”는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학생들이 직접 행정적인 부분과 재고관리, 차량 디자인, 마케팅, 인력관리, 메뉴개발 등 맡아 운영하고 있다.

“커피드세U”는 일반적으로 보이는 푸드트럭들과 다르게 울산 남구청과 기관에서 허가를 받은 울산 최초의 푸드트럭이며, 울산 청년CEO 사업에도 합격하여 지원을 받고 있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뉴미디어랩 프로젝트에서 예선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푸드트럭에서는 기본적으로 커피와 라떼, 에이드 종류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민주 학생과 이강산 학생이 레시피를 개선한 △큐브라떼(에스프레소 큐브 넣은 라떼), △아몬드라떼(아몬드 브리즈와 시럽을 넣은 라떼), △히비스커스 에이드(히비스커스 티백을 이용한 에이드) 등을 판매하고 있다. 
 
 ‘커피드세U’에 참가하고 있는 최정현 학생은 “창업도전으로 창업 경험을 할 뿐만 아니라 책과 자료를 통한 강의와 다르게 직접적으로 기업의 행정적인 분야나 마케팅 분야에 대해서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신은경 학생은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창업이라는 꿈에 한발짝 앞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라고 말했으며, 또한 권은지 학생은 “운영과정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책에서는 배울 수 없었을 귀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대표를 맡고 있는 김진우 학생은 “우리의 도전으로 청년들에게 길은 취업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고, 또한 자신들의 창업도전기를 담은 책을 6월 말쯤 출판할 예정이다. 책은 현재 초안까지 나온 상태이다. 더불어 푸드트럭 운영 영상을 교육 콘텐츠화해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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